
“AI에 빠진 초등학생 미래과학자”
GIST, 여름 방학 맞아 <AI과학캠프> 개최

- MOU 체결한 육군 상무대·포스코 소속 군인 및 임직원 자녀 초대해 맞춤형 과학캠프… 

교원 강연, 연구실 체험 등 AI 분야 선도하는 GIST만의 특화된 이공계 진로 체험

- GIST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할 것”

▲ GIST 사회공헌단이 MOU 체결 기관의 초등학생 자녀를 초청하여 ‘과학캠프(AI과학캠프)’를 개

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8일 개최된 육군 상무대 소속 군인의 초등학생 자녀 26명)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가 미래 과학 꿈나무의 이공계 진로 체험을 지

원하기 위해 여름 방학을 맞아 ‘GIST와 함께하는 과학캠프(AI과학캠프)’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과학캠프’는 GIST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올해는 MOU 체결기관의 초

등학생 자녀를 캠퍼스로 초청하여 GIST 교원의 과학 강연을 비롯해 캠퍼스 투어, 

연구실 체험 및 국립광주과학관 전시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GIST와 MOU를 체결한 육군 상무대(8일(목))와 포스코(20일(화))의 소속 군인 및 임

직원 자녀 약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과학캠프는 특히 GIST의 핵심연구 분야인 AI

를 테마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학생과 인솔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AI대학원 김의환 교수의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 인공

지능’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연구소와 관련 실험실에 방문하여 연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연구 성과물을 체험하거나 연구자의 실험을 관찰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의 특별 전시, 상설 전시, 인공지능관, 어린이 과학관, 천문대 

관람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펼치는 체험도 했다.



▲ GIST 사회공헌단이 MOU 체결 기관의 초등학생 자녀를 초청하여 ‘과학캠프(AI과학캠프)’를 개

최하고 광주과학관을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

과 호기심을 갖고 ‘미래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GIST 사

회공헌단은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공계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 GIST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특히 MOU 체결기관과 한층 더 긴밀

한 협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